
시민도서관 고문헌실.

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(이하 시민도서관)은

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도서관이자 부산 최초의 시

립도서관이다.

시민도서관은 1901년 10월 10일 부산의 일본인

전관거류지인 교서(웵휔) 산하정(혢 똴현 용두

산 아래로 추정)에 일본인 상인들의 모임인 홍도

회( 챏 ) 부산지부에서 개관한 뜬부산도서구락

부(푬혢쮴횎윝촩푫)뜯가 모체다.

시민도서관의 운명은 우리 근대사의 굴곡과 많

이 닮았다. 운영 주체와 위치가 여러 차례 바뀐

탓이다. 첫 변화는 1911년 5월이다. 부산도서구락

부를 사립부산교육회가 승계해 용두산 중턱에 도

서관 건물을 신축해서 운영하게 된다. 부산타워와

비둘기, 꽃시계는 알아도 용두산에 부산 최초의

공공도서관이 있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

다. 그로부터 8년 후인 1919년 4월 부산부로 이관

돼 공립공공도서관인 부산부립도서관으로 변경된

다. 1937년 8월에는 구 부청사 건물로 다시 이관

했지만, 이듬해인 1938년 2월 9일 화재가 발생해

옛 도서관 건물로 다시 이관됐다.

광복 직후인 1945년 12월 25일 동광동 시교육

위원회 구 청사로 이전해 재개관했고, 1949년 8월

15일 부산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. 1963

년 7월 22일 부전동(현재 부전도서관 부지)에 신

축 도서관이 완공되면서 부전동 시대가 시작됐고,

1981년 4월 4일 부산직할시립 부산도서관으로 명

칭이 변경됐다. 이때부터 독서회원을 대상으로 관

외 대출을 시작한데 이어 10월에는 이동도서관도

운영을 시작했다.

시민도서관의 부전동 시대는 이십여 년 가까이

지속되다가 1982년 8월 17일 현 위치인 부산진구

초읍동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초읍동 시대를 열었

다. 초읍 이전으로 서면 도심에서 멀어져 시민들

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불편하게 됐지만 번화가의

번잡함으로부터는 벗어나게 됐다.

1995년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으로 명칭을 바

꾸고 초읍동에서 지금까지 부산을 대표하는 공공

도서관으로 위상과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.

시민도서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공공도서

관으로 고문헌 논문특성화도서관이다. 부산시지

정 유형문화재 제49호 포은시고와 18세기 전후

한똴일 교류 당시 한국어 학습서로 활용한 교린수

지 국내 유일본으로 추정되는 중국 필사본 등 희

귀한 한똴중똴일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다. 이밖에

일반도서 약 83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.

도서관 프로그램도 선도하고 있다. 책이음 서비

스가 대표적이다. 하나의 회원증으로 부산지역 모

든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통합검색 및 대

출똴반납이 가능한 이용자 편의 중심 원스톱 서비

스다. 2008년 3월 전국 최초로 부산시교육청 소속

12개 공공도서관 참여로 시작했다. 현재 부산지역

35개 공공도서관이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.

원북원 부산(one book one busan)도 있다. 부

산광역시 공공도서관이 주관하는 범시민독서생활

화운동이다. 부산시민의 투표로 3권의 책을 선정,

함께 읽고 토론하는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

에 참여함으로써 뜬책 읽는 부산, 생각하는 시민,

토론하는 사회뜯를 만들어가는 독서운동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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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도 산청

군 삼장면 내원리 석남사 절터의 석불대좌 중대석

에서 발견된 곱돌항아리다. 곱돌항아리는 납석이

라고 하는 곱돌로 제작한 항아리를 일컫는 보통명

사다.

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는 그릇의 안과

밖에 칼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고 별다른 장식은

없다. 몸체에는 어깨에 한 줄, 아랫배에 두 줄의

쌍선이 음각되어 있을 뿐이다. 뚜껑 윗면에도 두

줄의 동심원이 음각되어 있고, 그 안에 간결하게

새긴 세 겹의 연화문이 유일한 장식이다.

이 그릇의 몸통에는 한 줄에 8∼11자씩 15줄

136자의 비로자나불상조상기(풰츿 짳풒홆 홆

즺)가 새겨져 있고, 그릇의 밑바닥에도 4줄 22자

의 이두문이 초서로 새겨져 있다. 이 명문은 죽은

사람의 혼령을 위로하고 불상을 조성하는 공양승

과 불법에 귀의하는 중생들의 업이 소멸되기를 비

는 일종의 기원문이다.

처음 이 항아리를 발견했을 때에는 속에 청동으

로 만든 장방형의 작은 상자가 있었고, 그 안에는

산화되어 재가 된 종이가 가득 들어 있었다고 한

다. 또 이 대좌 위에 봉안되어 있던 석조불상은

1947년 석남리에 사는 주민이 반출해 보관하고 있

다가 1959년경 내원사(산청군 삼장면 내원리)에

양도했다.

불상 대좌 중대석에 법사리를 봉안한 것은 우리

나라에서 처음 보는 사례로서 복장(펳 )의 초기

양식으로 보인다. 또한 영태 2년(766년)이라는 절

대 연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유

물이다. 항아리의 형태나 몸통 표면에 명문을 새

기는 방식도 그 뒤 동화사(챼 핬) 석탑에서 나온

석합 등으로 양식적 계통이 이어진 것으로 추측하

고 있다.

이 곱돌 항아리가 발견되면서 내원사 석조비로

자나 좌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비로자나

불이라는 것이 밝혀졌고, 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

조성 연대를 8세기까지 끌어올리게 됐다. 또한 불

교사와 불교미술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

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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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 몸통에 음각

으로 새겨져 있는 글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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뜬다이내믹부산뜯은 부산을 더 깊이, 더 새롭게 보고 알

리기 위해 부산의 역사와 부산만의 매력을 품고 있는

부산 대표 기네스와 부산의 문화재를 소개합니다.알고

있다면 좀 더 깊이, 모르고 있었다면 좀 더 새롭게 부

산의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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